
자아실현, 나로 사는 삶의 시작

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‘나는 누구인가’라는 질문을 던져본다.

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고찰이 아니라,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
묻는 깊은 고민이다. ‘자아실현’이라는 말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
아가는 여정을 의미한다.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, 
‘진정한 나’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과정이다.

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며, 가
장 높은 단계에 자아실현을 위치시켰다. 이는 의식주가 해결되고, 
사회적 안정과 소속감이 충족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경지라는 
뜻이다.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외적 조건이 충족되어도 자아실현에 
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 이유는 간단하다. 우리는 타인의 기
대에 맞춰 살아가느라,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.

 어릴 적 우리는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
꿈꾼다. 그러나 자라면서 사회의 기준, 부모의 기대, 타인과의 경
쟁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. 그리고 어느 순간 남들이 
정해준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. 그때 우리
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. 나는 
누구인가?,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?



 자아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이해다. 나는 무엇
을 좋아하고, 무엇에 열정을 느끼며,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살아
있음을 느끼는가?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. 때로
는 이 과정이 두렵고 불편할 수도 있다.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
은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. 그러나 그 불편함
을 견디고 나면,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.

 자아실현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. 그것은 일상의 
선택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다. 남들이 가는 길을 따
라가지 않고,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걷는 것.
실패해도 괜찮다.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나의 길이라는 점이다.

 요즘 사회는 끊임없이 ‘성공’을 이야기한다. 더 많이 벌고, 더 높
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다.
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, 내면의 충족에서 온
다.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만족, 그
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본질이다.

 결국 자아실현은 ‘나로 사는 것’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
다.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. 조금 느려도,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
다. 중요한 것은 그 삶이 ‘진짜 나의 삶’인가이다.
 우리 모두가 지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. 그것이 자아
실현의 첫걸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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